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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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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empirically how local governments conform to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he expression of local government identity.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witter account, which is a social media that can express identity 

directly without using the organizational resources such as financial resources and 

manpow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ocal governments did not use only the local 

name in the address of the account as an effort to express their identity as an actor. Also, 

the region was directly or indirectly inferred or symbolized to express local identity. Local 

governments that express local identities are defined as local governments that are given 

more acts or are self-imposed, more interesting is the fact that these attempts have been 

made in lower or smaller local governments, the main feature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power and scale. These results directly show that hyper organization 

phenomenon that organization behaves with various roles and expectations with the 

increase of activeness. Above all, the fact that the local government is a small city in the 

region shows the necessity of local government research on hyper-organization.

Keywords: institutional environment, empowered actor, hyper-organization, identity, 
twitter, content analysis

I. 서 론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정체성을 

표현하고 정당성을 얻기 위한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해왔고, 지방정부의 표현방식에 대한 연구 

역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진행되어 왔다(김미현 외, 2014). 대표적으로 지방정부는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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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화 또는 브랜드화 하는 전략을 민간 조직처럼 활용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며, 정부의 미션 및 비전을 제시하거나 슬로건과 심볼, 도시브랜드 등의 방식들을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표준화된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의 내용 구성을 통한 정

체성 연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정명은･김미현, 2014; 남수정･엄영호, 2018). 상징적인 차원에

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정책 및 주요사업에서 자체사업의 비중을 증대하거

나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정체성을 드

러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정부가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조직을 비롯하여,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제시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산, 조직, 구성원 등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정부가 해당 조직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에 주

목하였다.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의미 전달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에 방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소셜미

디어를 통한 정체성 표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셜미디어의 컨텐츠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

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를 검색해서 

들어가게 될 경우 혹은 소통을 위해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게 되는 지방정부의 소셜미디어 

계정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 이후 민간 조직 및 공공부문, 

비영리조직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들은 홈페이지의 도메인, 소셜미디어의 계정명, 조

직이름의 약자 등 조직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네이밍을 활용하여 왔다. 지방정부 

역시 예외는 아니며, 표준화된 틀 속에서 자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고민해 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지방자치 이후 분권화와 자율성이 확대되어 왔다. 정보화 기기의 보편화

와 빠른 기술발전은 소셜미디어의 발달을 촉진한 동시에 전 세계와 실시간적 소통 및 상황의 

공유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침 및 위임받은 사무권한의 수행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전 세계의 주요 정책 및 현상들을 모니터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며 

중앙정부 이상의 역할과 기대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지방정부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대리인

(agent)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권한을 가진 행위자(actor)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지방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 환경이 지역을 넘어 국가 및 국제사회로 확장됨을 의미하

며, 전 세계의 모든 도시, 민관을 구분하지 않는 모든 조직들과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시민

사회의 성장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증대와 주민의 참여 의지 확대, 시공간의 구분 없는 공공서

비스의 제공 및 다양한 정책 요구 등 보다 복잡해진 조직 환경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요구되

고 있다.

복잡해진 제도적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는 조직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 보다 매력적인 지역의 이미지와 지역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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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은･박나라･장용석, 2009). 이러한 논의는 제도주의 조직론을 통해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제도주의 조직론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조직은 조직이 인지하는 사회문

화적 영향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가정한다(Meyer and Rowan, 1977). 

즉, 지방정부가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구속된(embedded) 행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규

범 및 속성에 따라 행위자(조직)의 정체성과 역할 범위를 지칭하는 것을 행위자성(actor-hood)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행위자성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사회적 속성이 더 강하고, 시대적 

책무 이상의 범위가 부여되는 것을 역능적 행위자성(empowered actorhood)으로 설명할 수 있

다(Meyer and Rowan, 1977).

더욱이 지방정부들이 재정 수준 및 조직 역량 등과 무관하게 더 넓은 범위의 역할과 기대가 

요구된다고 인지하는 현상을 제도주의 조직론에서는 역능적 행위자성의 증대(empowered 

actorhood)에 따른 하이퍼 조직(hyper-organization)으로 해석한다(Bromley and Meyer, 2015; 

남수정･엄영호, 2018). 하이퍼 조직은 제도적 복잡성(institutional complexity)의 증대로 조직 

경계의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기존 역량이나 정체성, 고유 기능을 넘어

서는 역할 이상의 조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1)(Bromley and Meyer, 2015; 장용석 

외. 2011).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여가 지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조직 환경의 변화와 기대 속에서 지방정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대응을 보다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시간으로 직접 지방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

디어 채널은 이러한 지방정부의 행동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조직 자원이 투입되지 않

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보다 손쉽게 역능적인 행위자성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론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나아가 지방정부의 조직 행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44개 지방정

부(광역 및 기초)가 가장 많이 개설한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

하고 있는지 내용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행정학적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2000년대 이

1) Hyper-Organization을 Bromley and Meyer는 2015년 저서 “Hyper-Organization”의 서문에서 “this 
modern expansion of organization beyond clear and visible and demonstrable relationships, we 
use the term hyper-organization.” 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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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등장하고 있다.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지방정부 정체성 표현 

방식으로 지역 브랜드(김정헌, 2004; 박흥식, 2005; 이정훈, 2006; 임경수･한종길, 2003; 정명

은･박나라･장용석, 2009), 캐릭터(김미현 외, 2014), 홈페이지(남수정･엄영호, 2018) 등을 활용

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지역브랜드

와 관련하여,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토대로 대구광역시의 브랜드와 같은 요소들을 통한 

Identity 확립과 이미지 제고의 실태를 파악한 연구(김정헌, 2004), 국내외 도시브랜드 슬로건 

사례를 비교평가한 연구(박흥식, 2005),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지역브랜드의 확산과정을 내용 

분석한 연구(정명은, 박나라, 장용석, 2009) 등이 존재한다. 캐릭터 관련 연구는 지방정부의 캐

릭터의 동향을 도상성과 서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김미현 외, 2014) 등이 있고, 홈페이

지와 관련한 연구로 남수정･엄영호(2018)는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에서 지방정부 홈페이지의 

구현 전략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지방정부들은 제도적 환경에서 인접한 정부와 상위 정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 관련 선행연구 정리

방식 저자 및 연도 분석방법 분석내용

브랜드

김정헌(2004)
문헌분석, 
설문조사

대구광역시의 도시브랜드 등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에 조건이 되는지 분석 

박흥식(2005)
문헌분석, 
사례조사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도시브랜드 개발에 대한 
경향과 정보를 제공

이정훈(2006) 문헌분석
지역브랜드 개념 및 개발과정과 지역브랜딩 실행
체계에 대해 논의

임경수･한종길(2003)
문헌분석,
사례조사

지방정부의 지역브랜드 제고를 통해 정책적 시사
점을 제공

정명은･박나라･장용석(2009)
문헌분석,
기술통계

제도주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지역브랜드 확산과
정을 분석

캐릭터 김미현 외(2014)
문헌분석,
기술통계

도상성과 서사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캐릭터 동
향을 분석

홈페이지 남수정･엄영호(2018)
문헌분석,
기술통계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에서 지방정부 홈페이지의 
동일성과 개별성을 분석

지방정부의 소셜미디어 채널 및 계정 등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정책 대응 및 

지역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소셜미디어 관련 연구들은 

아래의 <표 2>에 정리된 것과 같이 현황 및 활용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Alam and Lucas, 

2011; Park et al., 2016; Waters and Williams, 2011; 김정헌, 2015; 서진완･남기범･김계원, 

2012; 서현식, 송인국, 2011; 이자성, 201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2011; 허진희･서진완, 2014; 황성수, 2012). 국외 연구는 주로 특정 국가의 중앙정부

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Alam and Lu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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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Park et al., 2016; Waters and Williams, 2011). 국내에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SNS를 

국정운영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황성수, 2012).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과 관련된 해외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우

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이자성, 2013; 한국정

보화진흥원, 201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1). 

지방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과 관련하여 서진완･남기범･김계원(2012)은 지방정부에서 소셜

미디어가 단순한 민원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정부신뢰 증진과 정책 홍보, 주민맞춤 정보 제공, 

위기발생시 대응, 정부의 업무수행 방식의 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목적

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증진과 관련하여 소셜미디어가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더라도 효능감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연구(허진희･서진완, 2014)가 있다. 한편, SNS의 활용이 PR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김정헌, 2015)도 존재하는 반면, 지방정부와 주민 간

에 다른 의견을 가진다는 연구(서현식･송인국, 2011)도 존재한다.

이외에 지방정부의 지역적 특성과 단체장의 특성이 SNS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는 연구(김인희, 2015), 서울시의 트위터 계정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서울시 

트위터가 일방적 정보전달에 머무르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김형아･배광빈･최봉, 2011)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의 지방정부로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지방정부에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

안은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1). 이처럼 지방정부가 SNS를 어떻

게 활용 및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수단으로 SNS를 활용한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신의 정체성 표현을 위해 홈페이지에 연동된 SNS 계정의 명칭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내

용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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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공부문 SNS2) 관련 선행연구 정리

저자 및 연도 분석대상 분석방법 분석내용

Alam & Lucas
(2011)

중앙정부 문헌분석 호주 정부기관의 SNS 활용 유형에 대해 분석

Park et al.
(2016)

중앙정부
설문조사,
구조방정식 

한국 정부기관이 트위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정
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Waters & Williams
(2011)

중앙정부 내용분석
미국 정부기관이 어떻게 트위터를 활용하여 대중
들과 분석하고 있는지 분석

김인희
(2015)

지방정부
문헌분석
회귀분석

지방정부의 특성이 SNS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

김정헌
(2015)

대구시 지역주민, 
대구시 이외 
지역주민

문헌분석,
설문조사,
회귀분석

대구시의 SNS 활용이 PR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하고 SNS 활용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제시 

김형아･배광빈･
최봉(2011)

서울시
네트워크

분석
서울시의 트위터 계정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 

서진완･남기범･
김계원(2012)

지방정부
설문조사,
문헌분석

지방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을 분석

서현식･송인국
(2011)

서울시내 
구청직원과
지역주민

설문조사,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지방정부의 SNS 활용의 PR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정조직과 지역주민 간 의견 차이를 비교

이자성
(2013)

지방정부
사례조사,
문헌분석

일본 지방정부의 SNS 운영의 특징을 파악하여 정
책적 시사점을 제공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중앙정부
사례조사,
문헌분석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비교분석하여 공공
부문에서 소셜미디어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로
드맵 구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1)

지방정부
사례조사,
문헌분석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소
셜미디어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시

허진희･서진완
(2014)

수도권 소재 
대학교 학생

설문조사,
문헌분석

지방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시민들의 정부 신
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황성수
(2012)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례조사,
문헌분석

SNS를 활용한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정책적 제언
을 제시 

2. 제도적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즉, 제도적 환경

의 변화 속에서 보다 다양한 역할과 지위를 요구받고 있으며 무한한 비가시적 경쟁 환경에 노출

되었다. 조직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지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에 조응함으로써 조직의 생

2) 소셜미디어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써(COI, 2009), 사회
연결망서비스이자 소셜네트워크로 불리는 SNS를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소셜미디어와 
SNS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서진완･남기범･김계원,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트
위터가 소셜미디어와 SNS에 모두 포함되므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도록 하되, 넓은 개념인 
소셜미디어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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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을 위한 자원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Scott and Meyer, 1983). Meyer(2010)는 세계화를 

‘국가 없는 세계화’(stateless globalizations)로 설명하며 국민국가 이외에 다양한 주체들이 세계

사회 속에서 정당성을 가진 행위자로 활동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기업과 더불어 시민사회, 나

아가 지방정부까지 기존의 대리인(agent)들이 보다 역능적인 지위를 부여받은(혹은 지방정부 스

스로 부여하는) 행위자(actor)로 등장하는 것이다(Meyer, 2000; 정명은, 2012). 제도적 환경 속에

서 조직은 조직의 정체성과 역할 범위의 기대를 요구받게 되며, 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행위자

(actor)에 상태(hood)가 포함된 행위자성(actorhood)로 정의할 수 있다(정솔, 2019). 지방정부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단체장 직선제를 통해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이는 지방정부에 

일정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행위자로서 존재론적 의미가 갖게 하였다. 지방자치가 고도

화되면서, 자치사무 및 자체사업의 증대,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 증가 등 다

양한 외부 변수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 이상의 역할기대에 노출

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역능적 행위자성(empowered actorhood)으로 설명할 수 있다(Meyer 

and Rowan, 1977). 이러한 역능적 행위자성의 증대는 최근에 Bromley and Meyer(2015)의 하이

퍼 조직(Hyper Organization) 개념으로 논의가 이어진다. 하이퍼 조직은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여 

스스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조직을 의미한다(장용석 외, 2011). 즉, 제도적 복잡성의 증

대로 조직의 경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해졌다. 이는 조직에 이전보다 더 많은 역할 기대를 갖게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목표와 다른 책임 및 규범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통해 조직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Bromley and Meyer, 2015). 지방정부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역할과 기대에 놓이게 

되고 혹은 스스로 다양한 역할과 기대를 부여하는 역능적 행위자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1987년 민주화 운동,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부활 등을 통해 지

방자치를 경험하며 성숙화 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자율성에 대한 논의

가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경제위기와 2000년대 초 신공공관리론의 확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화를 가져왔으며, 조직의 경계를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

부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효율성을 강조하고 자율성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해결을 요구받게 되

었다. 

2000년대 초반이 효율성의 시대였다면, 최근 모든 조직들은 책임성의 제도적 압력에 놓여있

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는 조직이 보다 정당성을 얻고 있다. 기업

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기업 역시 이제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이 기업의 역할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공공부문 역시 증대되는 경쟁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

이어야 하며, 나아가 더 책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친근한 정부, 먼저 

다가가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며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보다 감성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키워드의 사용이다.

1980년대 초 조직은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여 정체성을 표현하고 확립하기 시작하였다(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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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2). 기존의 경제적 가치 혹은 효율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보다 책임적인 모습과 감성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장용석･조희진, 2013; 정명은･김미현, 

2014). 즉, 기존에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라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고 개개인들의 감정적인 

측면을 배제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감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다 친근한 지방

정부의 모습을 위해서 지방정부들은 더욱이 실시간적이고 쌍방향적 의사소통 채널이 소셜미디

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트위터가 아니더라도, 페이스

북, 블로그, 유투브 등 한 개 이상은 모두 개설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들은 어떠한 가치, 혹은 어떠한 표현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

고 이미지화 하면서 정당성을 획득할 것인가? 이성적 가치를 넘어 감성적 가치로 지방정부는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이성정부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하며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

여 감성을 절제하는 정부인 반면, 감성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국민들에게 친화

적, 좀 더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한다(이대희, 2005).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의 도시브랜드, 

캐릭터, 슬로건 등의 연구(Aust, 2004: 정명은･김미현, 2014)는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과 정당

성 획득을 감성 공학적 접근을 통해서도 연구가 가능함을 이미 보여주었다. Waeraas(2010)는 

가치를 구분하여 조직이 어떤 표현에 주목하는지를 분석하였고, 인간적 가치로 언급한 사랑, 

믿음, 신뢰, 인간다운, 조화, 화합 등을 지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때 정체성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자기동일성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다

양한 속성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Erikson, 1968). 정체성은 조직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

고, 조직의 능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데 영향을 미친다

(Dutton and Dukerich 1991, Glynn, 2000). 지방정부는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상징물을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

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범위까지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김훈, 2005; 남수정･엄영호, 

2018).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해당 지역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도시 정체성은 자연 발생적일수도 있

지만 도시 스스로 그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정명은 외, 2009). 지방

정부는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고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는 슬로건 및 심볼, 도시 브랜드, 캐릭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Aust, 

2004: 정명은･김미현, 2014; 남수정･엄영호, 2018). 실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가 도시 호감도

와 개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 지방정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이우정･김남정, 2005). 박흥식(2005)은 지방정부를 표현하는 주요

한 전략의 하나로서 네이밍 전략을 강조한다.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며, 

캐릭터와 슬로건을 표현하는 것이 이러한 네이밍 전략의 하나로 이해된다. 미국 뉴욕의 ‘I love 

New York’, 한국 서울시의 ‘Hi Seoul’ 등 도시들이 브랜드를 통해 정체성을 발현하려는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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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찾을 수 있다.

지방정부의 지역명은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네이밍이다. 또한 홈페이지 주소 등 표준

화된 체계를 따라 운영되고 있어 대표성 속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소셜미디어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트위터 계정 중에는 광역수준에서 대구광역시의 ‘컬러풀대구(@colorfuldg)’, 대전광역시의 ‘드

림대전(@DreamDaejeon)’, 기초단위에서 서울시 구로구의 ‘디지털구로(@digitalguro)’, 경기도 

이천시의 ‘이천해피(@2000happy)’ 등 자신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SNS 계정 네이밍 전략을 

활용하는 지방정부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지방정부마다 다른 

네이밍 전략을 활용하고 있어 개별성을 가지므로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 방식 중 하나로 파악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정부들 간의 

유사한 제도적 압력 및 제도적 규범으로 인해 다른 지방정부와 유사해지는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Meyer and Rowan, 1977; DiMaggio and Powell, 1983; Dacin, 1997; 

Mizruchi and Fein, 1999). 동일한 조직장(organization field)에서 유사한 요구와 환경에 노출

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정부들이 특정 시기의 슬로건이나 캐릭터를 만드는 행동 혹은 미션 

및 비전에 담은 내용들의 유사성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역주

민 나아가 세계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제도적 압력에서 지방정부들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

들을 개설하고 운영하게 된다. 지방정부에 소셜미디어 채널이 없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들은 소셜미디어 채널 개설의 유

사성 속에서 어떻게 본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지 혹은 제도적 환경에 어떻게 조응해서 유사

성이 증대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 방식들은 기존에 행정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온 분야는 

아니다. 즉, 브랜드, 캐릭터, 소셜미디어 계정 등은 행정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진 않았지만, 

지방정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고, 각 지방정부들이 어떤 특색을 표출하고

자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 노출이 가져오는 효과로 인해 지방정부 사이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홍보 등 노출을 우선시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폐간된 가짜 신문

사에 지방정부가 광고비를 1억여원 지출한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3) 이처럼 지방정부들은 정

체성 표현을 통해 지역의 주민들 혹은 전 세계 국민들, 다른 조직들로부터 본인들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조직의 비핵심적 요소 혹은 재정 및 인원 투입, 조직 신설 등의 방법이 아니면서도 

시도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계정명은 가장 근원적인 곳을 살펴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지만 지방정부의 행태를 확인하고 현상을 파악하여 후속 연구

3) 서울신문. “폐간된 가짜신문사, 지자체 광고비 1억원 받아 ‘파문’”. 2019년7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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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 중 왜 트위터인가? 최근 한국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보다 

시각적인 표현 채널이 관심을 받으면서 트위터 사용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가장 

많이 개설한 채널이라는 점에서 트위터가 연구의 대상으로서 의미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홈페이지에 트위터를 연동하고, 나아가 단체장의 트위터까지 연동하여 제공함으로써 

민원서비스와 홍보 이상의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메시지를 전송

하고 읽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서, 별다른 승인과정 없이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단순하여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고, 그 내부에서 정보의 흐름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 과정에

서 다양한 참여자에 의해 리트윗(retweet)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보가 여과되어 정보의 신뢰성

을 높일 수 있다(설진아, 200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1). 소셜미디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추후 연구결과의 비교 등에서도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지 정체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

정부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및 채널 등이 존재하지만, 표준화되거나 규격화된 형태들

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은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보다 다양화하고 차별화하거나 조

직의 미션･비전, 캐릭터 등의 상징적 표현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체성을 표현해왔다(정명은･
김미현, 2014; 남수정･엄영호, 2018). 보다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볼 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방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홍보 및 안내를 넘어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확인할 수 있다. 활용의 질적 수

준은 차치하더라도 양적 수준이 매우 높은 트위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2019년 7월 기준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244개 지방정부의 트위터 계정

을 내용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은 트위터 검색 및 지방정부 홈페이지 연계링크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계정을 수집하였다. 지방정부의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은 일반

적으로 기술된 메시지 및 텍스트, 그림 등의 공유된 외연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과 의미

를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지향성을 분석하는 내용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자 한다(Riffe et al., 2007; 정명은･김미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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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조작화

본 연구는 244개 지방정부의 수집된 트위터 계정명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정체성을 분석하

고자 한다. 트위터는 개설 취지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같이 표준화된 계정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계정 주소를 원하는 대로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수집된 계정명 자료는 크게 4가지로 조작화하였다. 먼저, 트위터 계정에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특정 지방정부인지를 계정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명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정을 활용하는지 검토하였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seoulmania”를 사용함으로써 서울을 명시적으로 표한하고 있다. 둘째, 지역의 정체성을 담

고 있는지 여부이다.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상징 표현의 사용으로 정의하였

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digitalguro”(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powernamdong”(인

천 남동구, 남동공단) 등 계정에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계

정에 사용되는 키워드의 내용이다. 지역명을 제외한 계정명에 포함 된 키워드를 의미하며, 구

체적으로 “@hopeimsil”의 임실군은 임실(imsil)의 지역명을 제외한 “hope”를 키워드로 뽑아내

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의 수이다. 몇 개의 키워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경기

도 의정부시의 경우 “@hope_U”로서 “hope”와 “U”의 두가지 키워드로 구분하였다. 

조작화된 자료의 신뢰성을 위하여, 연구자 2명 외에 1명의 외부 코더를 활용하였다. 세명의 

코더간의 일치도는 96% 수준으로 나타나 최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주관적인 판단은 최소화하고

자 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초 현황

분석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244개 전체를 대상으로 트위터 계정을 확인하였다. 

244개 지방정부 중 223개(91.4%)의 지방정부가 트위터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정부는 모두 트위터를 개설하였으며, 기초의 경우 216개 지방정부가 계정을 개설하

였고, 광역별 현황은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높은 계정 보유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66.7%의 비중으

로 가장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역 내 기초 지방정부 수 대비 계정을 개설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절대 숫자로는 강원도가 5개 시군이 계정을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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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정부를 포함하여 전체의 약 92%가 소셜미디어 특히 트위터의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

나 지방정부가 소셜미디어라는 제도적 압력에 조응하여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용의 구체적인 질적 수준을 확인하면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활용이 있지만, 소

셜미디어 채널을 개설한다는 행위 자체를 본다면 제도적 환경 내에서 자유롭지 않은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광역별 트위터 계정 개설 현황(2019.07 기준)

구분 광역 지방정부 현황(계정개설/전체 수) 비중

1 서울특별시 26 / 26 100%

2 부산광역시 16 / 17 94.1%

3 대구광역시 8 / 9 88.9%

4 인천광역시 9 / 11 81.8%

5 광주광역시 6 / 6 100%

6 대전광역시 6 / 6 100%

7 울산광역시 4 / 6 66.7%

8 경기도 32 / 32 100%

9 강원도 14 / 19 73.7%

10 충청북도 10 / 13 76.9%

11 충천남도 16 / 16 100%

12 세종특별자치시 1 / 1 100%

13 전라북도 14 / 15 93.3%

14 전라남도 21 / 23 91.3%

15 경상북도 21 / 24 87.5%

16 경상남도 18 / 19 94.7%

17 제주특별자치도 1 / 1 100%

총 계 223 / 244 91.4%

2.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 분석

1) 지역명의 포함 여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지역의 명칭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명은 지방정부의 특

정한 요소이자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존재한다. 물론 계정명은 트위터를 비

롯한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러한 대표성을 넘어 차별성과 지역의 특이성을 부각할 수 있는 좋은 

요인이기도 하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224개 지방정부 중 215개는 계정

에 지역의 이름을 넣었다. 전체 이름을 넣는 경우와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전체 

이름을 넣는 경우는 서울시(@seoulmania), 홍천군(@hongcheongun), 부안군(@buan4u)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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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칭이 사용되었다. 약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김천시(@gc_hope), 청도군(@cdgun), 예천군

(@YCGKR) 등으로 지역이름의 약자와 키워드 등을 통해 지역을 표현하고 있다. 

광역정부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역명이 드러나도록 한 반면 기초정부에서는 지역명을 계정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났으며, 8개 시군으로 확인되었다. 이천시(@2000happy), 평창군

(@happy700), 금산군(@insamexpo), 고령군(@gayadori)의 경우 계정명을 통해 지역을 직접적

으로 상징하거나 혹은 쉽게 추론이 가능한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은 숫자 2000

을 활용하였고, 평창은 평창이 해발 700미터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통해 브랜드화한 

해피700을 사용하였다. 반면 금산군은 인삼으로 대표되는 지역 특산물과 엑스포를 결합하여 

사용하였으며, 고령군은 가야시대의 주요 유적지임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정명으로는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지방정부도 존재하였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의정

부시는 각각 “@lymefeel”, “@hope_u”를 사용하여 지역의 감성적 느낌을 살리고자 한 것은 이

해되지만 지역명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었으며, 지역의 대표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특정 키워드나 지역을 추론할 수 있는 계정이 아닌 곳이 2개 지방정부가 있었다. 

대구 수서구와 강원 양양군으로 이 지역의 경우 계정을 만들었던 담당 공무원 혹은 계정 관리

자의 계정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지역명 포함 여부

지역명 포함여부 지역 수 표현
포함 215 -　

미포함 8

lymefeel 서울 강서구
wjdwnen77 대구 수서구

hope_u 경기 의정부시
2000happy 경기 이천시
tkdbs457 강원 양양군
happy700 강원 평창군
insamexpo 충남 금산군
gayadori 경북 고령군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명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현황이다. 지역명을 미포함한 지역

들이 가진 특성들을 검토하면,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력이나 지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

은 지역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인 조직의 재정 등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트위터 계정명을 확인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검

증해준다. 8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인구규모, 세출예산 규모는 지역명을 포함한 지방정부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4) 지역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지역

의 특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서울 강서구처럼 감성적 표현만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보다 

4) 지역명 포함여부에 따른 지방정부 주요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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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하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북 고령군, 충남 

금산군, 강원 평창군과 같이 재정력이나 인구 규모가 매우 작은 지방정부들이 제도적 환경 내

에서 보다 정당성을 얻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적인 조직 규모나 역량 지표와 무관하게 행위자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론적 설명과도 부합한다.

2) 지역 정체성

지역 정체성의 경우 단순 키워드의 표현이 아니라 지역을 의미할 수 있는 상징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전체 223개 지방정부 중 16개 지방정부가 지역 정체성을 계정에 사용하였다. 구체적

인 사항은 아래의 <표 5>에 정리하였다. 먼저, 서울 구로구의 경우 디지털이란 표현을 통해 구

로디지털단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서울 중구는 서울의 중심, 심장이란 표현으로 중구임

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강원 정선군은 아리아리로 표현함으로써 정선 아리랑을 의미하고 있으

며, 전남 보성군은 녹차로 상징되듯 그린 보성으로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고추로 유명한 영양

군은 핫 영양으로, 우주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전남 고흥군은 스페이스 고흥, 해발 700미터 고

지대로 대표되는 강원 평창은 해피700으로 계정명을 개설함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보다 직접

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표 5> 지역 정체성 표현 여부

지역 정체성 표현여부 지역 수 표현
미표현 207 -　

지역 정체성 표현 16

digitalguro 서울 구로구
heartofseoul_Jg 서울 중구

colorfuldg 대전광역시
Power_Namdong 인천 남동구
DreamDaejeon 대전광역시

2000happy 경기 이천시
skyinjegun 강원 인제군

ariarijs 강원 정선군
happy700 강원 평창군
insamexpo 충남 금산군

spacegoheung 전남 고흥군
greenboseong 전남 보성군

gayadori 경북 고령군
HOTyyg 경북 영양군

MarinepiaUljin 경북 울진군
gsdino 경남 고성군

구분 지역 수 재정자립도 인구 세출예산

지역명
미포함 8 26.01 230,886 433,807,767 

포함 215 29.15 460,142 926,14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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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역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지역주민들은 지방정부를 보다 친숙하

게 인식하거나,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지역이 가진 특성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점 등을 직접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지방정부 역시 지역명

을 미포함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지역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지방정부들 역시 조직이 가진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

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재정자립도, 인구규모, 세출예산 규모 등 지방정부의 자원 측면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5) 이는 역시 트위터의 계정명이 자원의 

투입 없이도 정체성을 표현하고,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보다 행위자

성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빈도분석 및 워드크라우드 도식화

지방정부 트위터 계정명에 사용되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및 가치를 확인 할 수 있다. 트위터 계정이라는 특성상 길게 계정명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1개 이상의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래의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7개 지역의 경우 지역명만을 표현하였으나, 156개 지방정부는 지역명과 더불어 키워드를 1개 

이상 사용하였다. 트위터 계정이라는 특성상 길지 않은 계정을 주로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16개 

지방정부의 경우 2개의 키워드를 통해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1개의 키워드를 사용한 지방정부의 경우, “happy”, “love”를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이

외에는 “mania, family, oseyo, suda, welcome, tong” 등 지역과 친근함을 느껴질 수 있는 단어

들이 사용되거나, “good, dream, wow, holic, hope” 등 감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개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지방정부는 “city”라는 단어와 연계하여 “net, 

govt, love. twit, news” 등을 활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

다. 이외에도 “happy”, “best” 등의 키워드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hope” ‘u“의 표현을 통해 지역

주민에서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5) 지역 정체성 표현 여부에 따른 지방정부 주요특성 비교

구분 지역 수 재정자립도 인구 세출예산

지역
정체성

미표현 207 29.08 459,497 917,114,677 

표현 16 28.58 353,822 796,842,583 



196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6권 제2호

<표 6> 키워드 현황

키워드 사용 및 사용수 지역 수 비중 예시

미사용(지역명만 표현) 67 30.04% -

사용
(키워드 표현)

키워드 1개 사용 140 62.78%

mania, family, pr, digital, suda, 
good, office, sarang, tong, 

news, people, e, focus, happy, 
world, welcome, best, smart, 

oseyo, dream, love, nuri, wow, 
holic, forever, tr, greenpia, sky, 
hope, go, ariari, nice, fast, top, 

star, ok 등

키워드 2개 사용 16 7.17%

lyme feel

heart seoul

city Govt

happy best

city twit

city love

city news

hope u

2000 happy

love 21

happy 700

city net

insam expo

new start

hi in

open space

다음으로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된 키워드의 도출 빈도를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90개의 단어가 1번 이상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도출된 단어는 city로 23번 사용되었다. city 

혹은 country로 도시를 표현한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si 혹은 gun 등의 표현 역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보다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성 키워드가 일반 및 기술 키워드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happy, love, hope, good, dream 등 행복과 사랑의 감성적 표현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oseyo, suda 등 한글 표현을 활용한 지방정부도 눈에 띄었다. 명사 단어

가 아닌 형용사 형태를 활용하여 보다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방정부들도 흥미로운 

모습 중에 하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들이 정체성을 보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론 이후 지방정부들이 효율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정부가 아니라 보다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에 대한 연구   197

친근하고 감성적인 정부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지방정부를 둘러

싸고 있는 제도적 환경이 요구하는 역할 규범이 주민과의 공감과 높은 친밀도를 통해 보다 주

민 곁에 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 빈도분석 현황

rank 일반 키워드 빈도수 감성 키워드 빈도수
기술 

키워드
빈도수

1 city 23 happy 12 21 4

2 news 8 love 7 smart 3

3 pr 4 hope 4 e 3

4 county 4 4you 4 tong 2

5 cityhall 4 good 3 space 2

6 1 3 dream 3 office 1

7 twt 2 star 2 digital 1

8 twit 2 green 2 cyber 1

9 kr 2 clean 2

10 in 2 best 2

기타

tr, 
seoul, 
office, 
insam, 
govt, 
go, 

blog, 2013, 
2,

gun,
si

1

yes, wow, world, with, welcome, u, 
top, together, suda, story, start, sky, 

sarang, rising, powerful, power, 
people, oseyo, open, ok, oh, nuri, 
nice, new, net, maru, marinepia, 

mania, lyme, hot, hopeful, holic, hi, 
heart, greenpia, great, forever, focus, 

feel, fast, family, 
dramatic, colorful, art, ariari, dino, all 

ways, 1004, 2000, 700

1

전반적으로 90개 단어 중에 64개의 단어가 1번씩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지방정부들이 정체

성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감성적인 표현이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감성적 단어에서도 보다 가족적이거나 친근함을 줄 수 있는 키워드

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들은 유사한 느낌의 단어지만 각각 다른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차별화된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

방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정부의 모습

을 인지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인 빈도수를 기준으로 워드크라우드를 그리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

다. 도식화된 그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지방정부들이 트

위터 계정명을 행복한 지방정부, 가족 같은 지방정부, 사랑이 넘치는 지방정부로 표현하여 지

역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과 함께 나아가고자 함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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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워드크라우드 도식화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제도적 환경에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를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에

서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가 조직의 재정 및 인력 나아가 조직신설 등의 조

직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의 계정명을 내용분석 함으로써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지방정부의 행위자성이 증

대되고, 지방정부가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면서 보여주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존재한다.

모든 지방정부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의 대상이 된 트위터의 경우 전체

의 약 92%가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들은 행위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정의 주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지역명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명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지방정부

가 대부분이지만, 8개의 지방정부는 지역명과 무관하게 지역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

다.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는 16개로 나타났으며, 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추

론하거나 상징화하여 제시하였다.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상대적으로 역능적 행위자성을 지니고 있는 지방정부들 즉, 조직이 

보유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정부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행위자성의 증대에 따라 조직이 보다 다양한 역할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에 대한 연구   199

과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는 하이퍼 조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들이 나타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작은 시군이라는 점에서도 하이퍼 조

직이라는 이론적 논의를 지방정부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후

속 연구가 증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를 통해 강조된 효율성에서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로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융합적 표현과 감성적 가치의 확대 등 지방정부들은 기존의 

정부 행태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의 특

정한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

가 있다. 지방정부가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정당성을 얻고자 노력하는지 직접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론적 기여가 존재한다. 다만, 키워드를 통한 내용분석과 더불어 제

도적 환경에 조응하고 행위자성의 증대를 직접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보여주지 못한 점은 연구

의 가장 큰 한계이다. 반면 연구의 의미를 제시하고 지방정부들의 행동 현상과 향후 연구 가능

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가진 가장 큰 기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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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에 대한 연구: 제도적 환경과 행위자성의 증대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제도적 환경에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를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가 조직의 재정 및 인력 등의 조직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의 계정명을 내용분석 함

으로써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들은 행위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계정의 주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지역명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추론하거나 상징화하여 제시하였

다.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행위자성이 더 부여되거나 스스로 부여하

는 지방정부라고 정의한다면, 지방정부의 주요 특성인 재정력 및 규모에서 더 낮거나 작은 지방

정부들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나타났다는 점은 보다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행위자성

의 증대에 따라 조직이 보다 다양한 역할과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는 하이퍼 조직 현상이 나타나

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들이 나타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작은 시군이라는 점 역시 하이퍼 조직에 대한 지방정부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제도적 환경, 역능적 행위자성, 하이퍼 조직, 정체성, 내용분석, 트위터


